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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禪)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은 공안의 탐구(참

구)이다. 공안이란 선 수행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일종의 암호 같은 말인데 이 공안의 암호를 해독

하기 위해서는 그 해독법을 익혀야 한다. 그 공안 

해독 방법을 간결히 서술해 놓은 책이 바로 〈무문

관(無門關)〉이다. 그래서 이 책은 “선 수행 길잡

이”로서 선 수행자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무문관〉은 〈벽암록〉과 〈종용록〉 뒤에 나

온 책이지만 이 〈무문관〉을 공부하지 않고는 〈벽

암록〉과 〈종용록〉의 공부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

로 생각된다. 물론 선 수행은 이론이 아니라 몸소 

실천(實參實究)하는 것이다. 이 실천을 전제로 이

론은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 예

비지식도 없이 무작정 산을 올라갈 수는 없다. 낯

선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그 산에 대한 사전 정보

가 있어야 한다. 선 수행의 사전 정보는 〈무문관〉

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본격

적으로 전문 등산인이 되기 위해서 공안 탐구의 

백미 격인 〈벽암록〉과 〈종용록〉을 읽어야 한다. 

여기에 〈임제록〉까지 곁들인다면 더할 나위가 없

다. 이렇게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게 되면 이제는 

두려울 게 없다. 남은 문제는 꾸준히 곧은 마음

으로 가는 것(精進)이다. 저 개울이 끊임없이 흐

르듯 그렇게 가는 것이다.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느리지도 않게 자신의 근기에 맞게 가는 것이다. 

수행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이 있거나 막히게 되

면 바로 이 책을 보기 바란다. 또한 책 출시와 함

께 석지현 스님의 〈무문관〉 강의를 3월 14일부터 

줌(zoom)과 종로 르미에르빌딩 A동 1102호에서  

진행하니 이번을 기회로 선 수행에 도전하기 바

란다. 

무문관 성립 전후 배경

〈무문관〉은 1228년 남송 소정개원 7월 10일에 

완성됐으며, 1229년 1월 5일 이종(理宗) 황제 탄

신일에 출간됐다. 1245년 맹공(孟珙)의 발문을 붙

여 재간됐으며, 그다음 해에 안만의 발문을 덧붙

여 삼간(三刊) 되었다. 〈무문관〉이 출간 됐을 때 

〈벽암록〉 판본은 대혜종고( 1089~1163)에 의해서 

소각되고 더 이상 유통되지 않았다. 〈무문관〉 출

간은 〈벽암록〉이 나온 지 101년 후요, 〈종용록〉이 

나온 지 4년 후인데, 〈벽암록〉 복간은 〈무문관〉 

출간으로부터 70년 후이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

는 〈벽암록〉은 이때 복간된 장본(張本)이다. 그래

서 〈무문관〉은 그 당시(남송 말기) 선승들이나 사

대부들 사이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던 것 같다.

묵조선의 거장 천동정각(1091∼1157)과 간화선

의 제창자인 대혜종고가 활약한 시기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만송행수(1166∼

1246)가 출현해 〈종용록〉을 완성했다.

그 당시 사상계에서도 적지 않은 지각 변동이 

있었는데, 신유학의 양대학파인 이학(理學)을 완

성한 주자(1130∼1200)와 심학(心學)을 세운 육상

산(1139∼1193)의 생존기도 바로 이때였다. 주자

와 육상산은 그들의 사상체계를 수립하는 과정에

서 선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러면서 동

시에 그들은 선불교의 현실도피적인 면과 비실용

적인 면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서 무

문은 작가 종사로서 활동하며 수행자들을 지도했

다. 일본학자 가토 토츠도는 “〈무문관〉에서 무문

의 문장이 건조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선(불교) 비판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 상황은 극도의 혼란기였다. 남송이 망하

고 원대가 되자 선은 뒤로 밀려나고 원나라의 적

극적인 후원 아래 티베트 불교가 득세하기 시작

했다. 이런 와중에서 〈무문관〉은 그 판본마저 유

실돼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무문의 제자인 일본 

승려 심지각심(心地覺心)에 의해서 〈무문관〉은 

일본으로 전해진 후 오산판(五山版, 1405)을 시작

으로 일본서 널리 유통되었다. 

〈무문관〉이 일본서 이렇게 유통된 데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일본의 입송구법

승들에 의해서 중국 선종의 모든 종파와 선 문화

가 일본으로 유입, 오산문학이 탄생하면서 〈무문

관〉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둘

째, 남송 말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상당수의 중국 

선승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선종을 부흥시켰는

데, 이 흐름에 편승해 〈무문관〉에 대한 탐구도 자

연히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했다. 일본의 선종 24

파를 세운 선승 24명 가운데 10명은 입송 구법 했

던 일본 선승들이며, 나머지 14명은 남송서 일본

으로 건너간 중국 선승들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에서는 〈무문관〉이 별로 유통되지 않았다. 근래

에 와서 일본서 유학하고 돌아온 출재가 선수행

자들에 의해서 몇 개의 〈무문관〉이 번역 출간되

었다.

무문관의 사상적 배경은?

무문은 조주(趙州), 운문(雲門), 오조법연(五祖

法演), 대혜종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조

주의 무(無)자 공안 참구로 깨달음을 체험한 그

는 무자 공안을 선종의 제 1관문(간화선의 핵심 

공안)으로 채택했으며, 〈무문관〉 명칭도 이 무자 

공안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무문관〉 48칙 가운

데 무자 공안을 제외한 나머지 47칙을 이 무자 공

안의 각기 다른 전개 과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무문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공안은 조주의 공

안 7칙(제1칙, 제7칙, 제11칙, 제14칙, 제19칙, 제

31칙, 제37칙)이다. 그다음으로는 운문의 공안 5

칙(제15칙, 제16칙, 제21칙, 제39칙, 제48칙)이요, 

세 번째로는 오조법연의 공안 4칙(제35칙, 제36

칙, 제38칙, 제45칙)인데, 제38칙 우과창령은 오조

록에도 없는 공안이다. 아마 오조법연서 4대 월림 

사관을 거쳐 무문으로 이어지는 법계(法系)에서 

실내비사로 구전되어 전해진 이 공안이 무문에 

의해서 문자로 기록된 것 같다(平田高士의 견해). 

이것은 무문이 오조법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무문관〉에서 강조한 무

문의 선은 무엇인가? 전광석화와도 같은 직관지

(直觀知)로 식정(識精)을 타파하는 것이다. 즉 당

대(唐代)의 마조(馬祖) 백장(百丈) 남전(南泉) 조

주(趙州)에게 근거를 두고 오조법연과 대혜종고

의 간화선(무자 공안 참구)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

면서 무문은 〈무문관〉을 집필하고 있다. 말하자

면 오조법연에 의해서 주목받고 대혜종고에 와서 

간화선의 기본 공안으로 채택된 무자 공안이 〈무

문관〉에 와서는 간화선의 핵심 공안(〈무문관〉 제 

1칙)으로 정착된 셈이다.

무문관, 벽암록, 종용록의 차이점

〈무문관〉에는 〈벽암록〉이나 〈종용록〉에는 전

혀 언급되지 않은 공안이 다수 수록돼 있는데, 예

를 들면 앞서 이미 언급한 제 35칙 천녀이혼, 제 

38칙 우과창령, 제 20칙 대력양인, 제 8칙 해중조

거, 제 4칙 호자무수 등이 그것이다. 이 공안들은 

무문과 동시대거나 무문보다 약간 앞선 시대 선

승들 공안인데 바로 이 점이 〈벽암록〉 〈종용록〉

과 다른 점이다.

그러면 〈벽암록〉 〈종용록〉 〈무문관〉 이 세 책

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째, 문장의 측면에서 본

다면 〈벽암록〉 문장은 날카롭고 이지적이며, 〈종

용록〉은 부드럽고 섬세하다. 반면 〈무문관〉의 문

장은 단도직입적이며, 간결하다. 둘째, 체제의 측

면서 본다면 〈벽암록〉은 고칙 공안(古則公案), 설

두송고(雪竇頌古), 원오극근의 수시(垂示), 착어

(著語), 평창(評唱)으로 되어 있다. 〈종용록〉은 

고칙공안, 천동송고, 만송행수의 시중(示衆), 착

어, 평창으로 되어 있다. 〈무문관〉은 고칙공안, 무

문 자신의 평(評)과 송고로 되어 있다. 셋째, 공안

선별 방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벽암록〉은 제1칙 

달마의 공안으로부터 시작, 조사선을 강조한다. 

〈종용록〉은 제 1칙 세존의 공안으로부터 시작, 

불조정전(佛祖正傳)의 정통선을 강조한다. 반면 

〈무문관〉은 조주의 무자 공안으로부터 시작, 일

정한 순서 없이 그냥 무작위로 공안을 뽑았는데 

간화선 강조한다.

〈무문관〉에는 〈벽암록〉과 동일한 공안이 다음

의 4개밖에 없다. 제 3칙 구지수지, 제 14칙 남전

참묘, 제 15칙 동산삼돈, 제 32칙 외도문불. 그리고 

무자 공안을 타파하고 난 다음에나 뚫을 수 있는 

다음의 공안 다섯 개가 〈무문관〉에 고스란히 실려 

있다. 제 19칙 평상시도, 제 27칙 불시심불, 제 30

칙 즉심즉불, 제 33칙 비심비불, 제 34칙 지불시도

가 그것인데, 이로 미뤄본다면 〈벽암록〉과 〈종용

록〉을 거쳐 〈무문관〉에 와서는 공안에 대한 탐구

(참구)가 보다 섬세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안에 대하여

공안(公案)이라는 말은 원래 공부(公府), 즉 관

공서의 결재가 난 공문서를 일컫는다. 그런데 이 

공안이라는 말이 선에서는 수행의 깊고 옅음을 

측정하는 계기판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다. 즉 불

조(佛祖)의 언행이나 문답은 관공서의 결재가 난 

공문서처럼 절대적인 권위가 있으므로 이를 ‘공

안(公案)’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 공안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선의 용어로 사용한 사람은 당대

의 선승 황벽이다. 공안은 당대에 발전하고 송대

에 와서 크게 흥성했는데 송대에 들어와서는 이 

공안에 접근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다.

① 대어(代語)

=묻는 자가 대답하는 자 대신 대답하는 것

② 별어(別語)

=상대의 대답이 신통치 않을 경우, 

   물었던 자가 대신 대답하는 것

③ 송고(頌古)

=고칙 공안의 경지를 송(頌)으로 읊는 것

④ 염고(拈古)

=고칙 공안에 대한 산문적인 해설

⑤ 평창(評唱)

=고칙 공안에 대한 평론과 제창

  (提唱, 배경 설명이나 보충 설명) 

▲역자 석지현 스님은?

우리나라에 ‘선시’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특

유의 감각적 시선으로 작품을 자신만의 색채로 새롭게 

읽어냈다. 13세 때 충남 부여 고란사로 출가했으며, 1969

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詩) 부문에 당선돼 승려시인으

로서 명성을 떨쳤다. 1973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

다. 그 후 명상에 심취해, 인도 네팔 미국 예루살렘 티베

트 등지를 오랫동안 방랑했다. 

이 ‘방랑의 시절’ 동안 인도의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네

팔의 히말라야, 부탄의 산길, 예루살렘의 불타는 사막을 

여행했다. 미국서 5년 동안 살면서 전 세계의 종교 지도

자들을 만났다. 필라델피아서 만난 이슬람 수피의 가르

침도 인상적이었고, 다람살라서 만난 달라이 라마의 소

탈함과 따스한 자비심에 큰 감동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

서 수행과 글쓰기에 필요한 자양분을 얻을 수 있었다. 불

교 경전과 힌두교, 티베트 불교, 선어록 등을 망라해 저

술활동을 하는 것도 이런 만행 덕분이다. 

편·저·역서로는 〈禪詩〉 〈禪詩 감상사전 전 2권〉 

〈벽암록 전 5권〉 〈종용록 전 5권〉 〈법구경〉 〈바가바드 기

따〉 〈우파니샤드〉 〈반야심경〉 〈숫타니파타〉 〈불교를 찾

아서〉 등 다수가 있다. 

선시로 보는 

무문관
석지현 역주/해설

민족사 펴냄

2만5천원

〈무문관〉, 문장 단도직입적이며 간결해

공안, 수행 깊고 옅음 측정하는 계기판

3월 14일부터 지현 스님 〈무문관〉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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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제의
신간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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